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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과적 행위 근절 나선다!

- 인천시, 2일 운송 운행 제한(과적) 위반 명예감시원 5명 위촉 -

- 최기건 종합건설본부장, “도로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과적 민원 

사전예방에 힘써달라” 당부 -

인천시가 도로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한 과적 행위 

근절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일 오후 인천종합건설본부 상황실에서 23년도 

과적 차량 운행 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 위반 명예감시원 제도’는 차량의 운행 제한 규정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도입됐다. 

23년도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화물운송․건설기계 관련 운전자 단체와  

사업자 단체 등의 소속 직원 및 회원으로 구성돼 3월 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로 운영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시와 신고 등 제보와 합동단속 및 홍보 등 계도 과정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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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게 된다.

위촉식에서 최기건 인천종합건설본부장은 “명예감시관의 역할과 임

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

계 초일류도시 인천’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근천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은 “23년도는 단속보다 

운전자나 화주 사업주가 과적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해, 적정한 화물

운송에 참여할 수 있는 계도․홍보의 해로 만들고자 한다”라며 “운행 제한 

명예감시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http://tv.incheon.go.kr/

